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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1. ,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본 자료는2.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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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소중한의견을받습니다.
『희망세상』제작과관련하여후기, 제안, 기타의견을보내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견은엽서나팩스, 인터넷을이용하시고채택되는분께는작은선물을드립니다.

주 소 :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홍보팀『희망세상』담당자앞

전 화 : 02-3709-7538   팩 스 : 02-3709-7530    이메일 : stonesok@kdemo.or.kr

자유, 평등, 인

권 그리고 정의.

민주주의는 이처

럼우리의인간다운삶을풍요롭게하는다양한가

치들을담고있습니다.  

『희망세상』에는이러한목소리가담겨있는듯합

니다. 민주화운동의역사와민주주의를위해불꽃

같은삶을살았던인물들의이야기를사람들이쉽

게받아들일수있도록전하고있는것도중요하지

만, 지난2월호에서제눈길을끌었던것은미군기

지확장을반대하는대추리에서만난반지씨와이

주노동자방송국에관한꼭지입니다. 서로다른일

을했지만미군에게쫓겨나듯자신의들판을버려

야하는대추리사람들을위해기꺼이그곳에주민

이된평화바람단원들, 사무실도없고운영자금도

턱없이부족한상태지만다국어방송을하는인터

넷 대안언론의꿈을 가지고살아가는이주노동자

방송국의노동자들의이야기를읽으면서무엇보다

민주주의가전제해야할 휴머니즘의가치를다시

한번되새기게되었습니다. 

희망은혼자가아닌함께꿈꾸는것입니다. 더많

은 사람들이『희망세상』을 만나, 과거에그렇게도

열망하던민주주의를우리 힘으로이루었듯지금

꿈꾸는희망들이삶에서이루어지길바랍니다.  

(김문진, 회사원)

직업적인 사진

작가는아니지만

취미로 사진을

찍고있는직장인입니다. 물론예전에는사진가라

는직업을갖는것이바람이었지만사정상일반직

장에다니고사진은취미로하고있습니다. 

지난 1월호부터『희망세상』에 연재되고있는한

국다큐멘터리사진가에많은관심을가지고읽었습

니다. 2월호에는개인적으로존경하던‘굿’사진을

찍어온김수남선생 이야기가연재되어서관심을

갖고읽었습니다. 그런데지난달4일태국에서촬

영을하던 중에 뇌출혈로돌아가셨다는이야기를

전해듣고전혀믿질못했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굿’사진전시회를열고열정적으로사진을

하시던분이었는데급작스레사망 소식을들으니

마음이허전했습니다.

국내에몇안되는다큐사진가, 게다가‘굿’이라

는한국적소제를몇십년동안이나작업한그분

의생애를그리며사진가김수남선생의명복을빕

니다.           (김정운, 회사원)

독자후기

『희망세상』을통해
‘희망’을

사진가김수남선생의
명복을빕니다


